
 '착시도자기'로 뉴욕 뒤흔든 청주 이승희 작가 
기사입력 2014-02-18 08:32 | 최종수정 2014-02-18 09:07 
 

 
'착시도자기'로	 뉴욕	 뒤흔든	 청주	 이승희	 작가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도자기의	 메카'인	 중국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鎭)에서	 일명	 '착시	 도자기'를	 제작,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충북	 청주	 출신의	 도예가	 이승희씨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2.18.	 sweet@yna.co.kr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맹수는 혼자 큽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코 성공하기 힘들죠" 

 

'도자기의 메카'인 중국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鎭)에서 일명 '착시 도자기'를 제작,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도예가 이승희씨가 자신의 고향인 충북 청주시를 

방문했다. 

 

그는 후배 예술인에게 "청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 예술활동을 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며 "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면 '지역 장벽'을 충분히 허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청주대학교 공예학과 제 1회 졸업생인 그는 기반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나 홀로' 

성장해야 하는 '시행착오 세대'였다. 

 

공방을 차려 주부교실도 열고 커피잔 등 실용적인 공예품도 제작해 돈벌이하던 그는 

8년 전 딸의 유학길을 돕기 위해 우연히 들른 징더전이란 도시의 매력에 푹 빠져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발 닿는 곳마다 도자기를 반죽하고, 굽고, 말리고 심지어 나르는 작업까지 모두 

분업화되어 있었다. 



 

언뜻 낙후된 도시 같지만 인구의 80% 이상이 전 세계에 도자기를 수출해 먹고 살만큼 

전문성이 뛰어난 곳이었다. 

 

"저는 동양인으로 태어났지만 서양미술을 배우고 자라났죠. 현대시대에 살지만 옛것을 

좋아했어요. 상반된 요인들이 부딪히면서 제 속에서 혼란을 일으켰는데, 징더전을 

방문한 이후 진부해보였던 옛것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공예'라는 뼈대에 '현대미술'이라는 색을 입혀 하나의 견고한 작품을 

탄생시키겠다는 오랜 꿈을 현실화했다. 

 

흙으로 만든 도판 위에 묽은 흙물을 바르기를 수십 차례, 인내를 갖고 반복하다보면 

어느덧 회화 같은 도자기 공예가 탄생한다. 

 

두께가 불과 5mm 정도에 불과해 손으로 만져보거나 빛을 받아야 미세한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는 "회화처럼 보이는 입체감을 표현해내고 싶었는데, 중국의 흙은 입자가 곱고 마른 

상태에서도 부피가 크게 줄지 않아 섬세한 작업을 하는 데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진부할 수 있는 도자기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해낸 그의 작품은 '콧대 높은' 뉴욕의 

미술시장도 뒤흔들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욕의 '신(Shin) 갤러리'에 첫선을 보였을 때 전시 안내자의 체력이 소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고, 뉴욕 부유층이 밀집한 곳에서 열리는 '햄튼 아트페어'에서는 천여만원 안팎의 

작품 5점이 모두 팔려나갔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이지만 쉰여덟의 나이에도 여전히 인문학을 공부하며 시대를 앞서 

가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별 모양을 그리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립니다. 너무 흔해서 쳐다보지도 

않죠. 하지만 예술가라면 별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막힌 상상력으로 세계를 뒤흔들 '맹수'들이 청주에서 많이 배출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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